
1978년 5월 7일, 서울주보는 선교 발전의 역사적 사명을 띠

고 이 땅에 태어났다. 역사적 사명 운운하는 것은 1960년대 후

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에서 초·중·고등학교를 다

녔던 학생들에게는 익숙한 라임이다. 

“우리는 민족중흥의 역

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

태어났다. 조상의 빛난 얼

을 오늘에 되살려, 안으로 

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

고,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

바지할 때다. 이에, 우리의 

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. …”(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) 

해방 후 대한민국의 교육이 이념, 목적, 철학, 방향이 없다고 

해서 대한민국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여 국회의 만

장일치 동의로 제정된 ‘국민교육헌장’이다. 국민교육헌장은 초기

부터 일본의 메이지 천황 시대에 제정한 군국주의적, 국수주의적

인 교육칙어를 연상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집단주의적 가치

를 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. 417자로 짧지 않은 이 헌장은 떡

하니 모든 학교 교실 앞에 대자보처럼 붙어있었다. 더 황당한 것

은 각급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헌장을 모두 암기할 것을 강요

하기도 하였다. 나도 초등학교 때 국민교육

헌장을 암기하지 못하는 친구가 선생님에게 

뺨을 맞거나 벌 서는 것을 본 적이 많았다. 

일부 학교에서는 국민교육헌장 암송대회를 

열기도 했다. 요즘의 젊은이들은 웬 호랑이 

담배 피우던 시절이라 웃어넘기겠지만 정부 

공식 법정 기념일로 지내오던 국민교육헌장 선포기념일이 폐지

된 것은 2003년이 되어서였다. 1978년에는 실제로 국민교육헌

장을 비판한 대학교수 11명이 해직되고 일부가 ‘긴급조치 9호 위

반’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감옥살이를 했다. 1978년 당시 유신독

재 시절이어서 계엄선포와 국회해산 및 헌법 정지 등, 비상조치 

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었다. 당시에 술좌석에서 아무개가 대통령

을 비판했다가 귀신도 모르게 중앙정보부가 있던 남산(?)으로 끌

려갔다는 등 흉흉한 이야기가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던 시절이

다. 그러니 당시의 방송이나 신문 등, 언론 상황은 짐작하고도 

남는다. 이쯤에서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서울주보는 이

처럼 무시무시(?)한 시대 상황에서 태어났다는 것이다. 

서울주보 2면에는 「누룩」이란 코너로 칼럼식의 글이 게재되

었다. 첫 글의 제목은 ‘홍보의 권리를 찾자’이다. 칼럼은 한마디

로 일방적인 홍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과 정확한 정

보의 확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. 모든 정보

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사 내용 행간에 감추어진 사

실과 기사에 드러나지 않은 이해관계나 주변 상황을 파악할 것, 

선입견과 특정한 사상체계를 버릴 것, 주어진 정보가 인간의 문

화나 정신적 성장에 공헌하는가를 살필 것, 주어진 정보가 가톨

릭 신앙에 위배되는지를 살필 것 등 나름대로 기준을 제시하고 

있다. 그러니 한마디로 당시에 발표되는 모든 언론 내용을 곧이

곧대로 믿지 말라는 것이다. 선전포고 같은 이 칼럼을 당시에 

불편해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 짐작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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